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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0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     (77) 빈티지 가공으로 취화한 코트

☐ 빈티지 가공으로 취화한 코트

해설)

∘ 클리닝 후 하프 코트의 소맷부리 근처 부분이 손상되었다. 소맷부리 시접 꺾은 

부분에 따라서 나타난 손상을 블랙라이트로 조사로 관찰해보면 착용 마찰에 의

한 선상의 손상부위를 볼 수 있음.

         

∘ 또 블랙 라이트 관찰에 의하면 착용중에 묻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미노산(피지, 

땀에 포함된다)의 형광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. 이러한 형광 라인은 착용자의 피

부가 직접 이 부분과 장기간 접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음.

∘ 이 사례도 세탁 공정의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서, 착용 마찰에 의해 절단 되어 있

던 섬유부스러기가 탈락되거나 또는 마모되어 가늘어진 실이 끊어져 손상된 것

이라 판단할 수 있음. 

∘ 이 제품의 케어라벨에 부착된 천도 쉽게 찢어졌다. 그러므로 이 제품 전체의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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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가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, 케어라벨에 부착된 천이 회색으로 이염된 

것으로 보아 이제품은 짙은 감색으로 가먼트 염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

있다. 이 방법은 「황화 세탁」이라고 하는 빈티지 가공(낡은 옷 가공)의 일종으로 

농색 황화염료로 염색한 후, 세탁과정에서 페이드아웃하여 오래 입은듯한 효과

를 준 제품임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제품의 경우 황화염료로 염색후, 처리가 부

적절하면,  섬유 내 잔류 유황성분이 습한 공기에 산화되어 황산이 발생하고 이

러한 산이 셀룰로스계인 면, 레이온 등을 취화시켜 마찰이나 인열강도의 저하 

원인이 되고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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